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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
2017년 10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10. 25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과적 차량, 빅데이터 활용해 잡아낸다

기존 단속정보와 화물차 이동 패턴 예측을 통해 과적단속 시범실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화물차량의 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단속

정보와 인근 도로의 교통량(TMS*)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자체와

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.

* Traffic Monitoring System : 승용차～화물차까지 12종 차량의 시간대별 교통량 정보

□ 도로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의 단속을 

위해 도로 주요 지점에 고정 및 이동식 검문소를 설치하고, 단속반을

운영 중에 있다.

ㅇ 그러나, 일반국도에서만 매년 1만 건* 정도의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

적발되고 있고, 단속반 인원에도 한계가 있어 과적근절을 위한 

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.

* ‘12년 9,725건, ’13년 9,175건, ‘14년 10,254건, ’15년 10,927건, ‘16년 9,784건

□ 이에 국토부는 교통량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 

위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경기도 남부와 포항시 일대 일반국도를

대상으로 시작한다. 이번에 시행되는 시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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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빅데이터 분석) 그동안 적발된 과적단속 정보, 교통량(요일별,

시간대별, 지점별)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화물차 이동 패턴을 

예측하였다.

② (단속지점 확대 및 최적지점 안내) 시범구간 조사를 통해 기존 

고정식 및 이동식 과적검문소 외에 단속 가능 지점을 3배 정도 

대폭 확대*(49→140개소) 하고,

* 경기남부(수원국토): 기존 23개소 → 59개소(36개소 증가)

포항시 일대(포항국토): 기존 26개소 → 81개소(55개소 증가)

- 분석된 정보와 예측된 이동 패턴을 토대로 도로관리청에 최적 단속

위치를 안내하고,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적

단속반의 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.

③ (지자체 합동단속)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가 예상되거나 과적

차량 통행이 심한 지역의 경우 합동단속지역(Pressure Zone*)을 지정

하여 인근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.

* Pressure Zone : 국도 단속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 가능한 지방도 등을 하나의

구역으로 묶어 지자체와 함께 동시에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것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 등 여러 기관이 협업

하여 진행하고 있으며,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

그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”이라고 밝히고,

ㅇ “내년 하반기부터는 화물차O/D, 산업단지 등 과적유발 요인에 

대한 정보를 분석하고, 단속시작 후 화물차 이동패턴 변경 예측을 

통해 순차적으로 단속하는 등 ”지능형 과적예방 시스템“ 개발에 

본격 착수할 예정“이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병진 사무관(☎ 044-201-35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